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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택시 입법에서 체결한 합의 내용 발표 
 

합의를 통해 장애인의 택시 및 콜택시 시스템 이용이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5개 보로에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장애인을 위한 택시 및 콜택시 이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며 입법 기관은 다음 입법 세션에 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새로운 등급의 보로 내 콜택시 면허증 발부가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20%는 
장애인 이용 가능 차량에 대해 발부됩니다. 택시 및 리무진협회(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LC)는 18,000건의 새로운 면허를 발부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며 장애인 
이용 가능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그런 차량 구입을 위해 $15,000까지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또한 뉴욕시가 2,000개의 신규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면허증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제한됩니다.  
 
Cuomo 주지사는 “함께 협력하고 공통의 의견을 찾음으로써 택시와 콜택시 서비스를 외부 
보로 및 맨해튼 북부 지역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이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 법안은 장애인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되었으며 뉴욕의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택시 시스템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콜택시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ichael R. Bloomberg 시장은 “지난 1월 State of the City 연설에서 저는 뉴욕시가 30년 동안 
노력해온 목표, 즉 맨해튼 중심의 비즈니스 구역 외곽에 거주하는 700만 뉴욕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뉴욕시 행정부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념적인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맨해튼 외부와 
맨해튼 북쪽에서 택시 서비스를 필요로 했던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규 법안과 오늘 이룬 합의 내용을 통해 2,000개의 새로운 택시 
면허증을 발부함으로써 뉴욕시가 상당한 수익을 달성할 것이며 모든 차량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발급된 면허증을 500개까지 증가시킨 오늘 합의 내용은 
지난 6월에 통과된 원래 법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 Dean G.  Skelos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Cuomo 주지사, Bloomberg 
시장, 의회,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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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게 절실한 수익을 제공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개선된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arty Golden 상원의원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원래 법안을 개선하게 되었으며 여러 
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개선 사항이 1월 중에 실행된다는 믿음과 
함께 서명된 법안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의회 대변인은 “이 새로운 합의서는 외부 보로에게까지 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에 부합함으로써 원래 제안을 개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욕시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상당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rl Heastie 의원은 “Silver 대변인과 Cuomo 주지사가 수 십 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지도력에 감탄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외부 보로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TLC가 차량에 장애인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면서 수 년 동안 모든 
택시, 콜택시, 새로운 장애인용 차량의 편의성을 개선하게 하는 장애인 편의 계획(Disabled 
Accessibility Plan)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계획은 장애인 권리 단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일반인의 의견을 얻기 위해 
뉴욕시위원회에 제출되며 뉴욕주 교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는 400개의 신규 택시 면허증만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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